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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속에서 죽었고, 죽어서 유명해진 모딜리아니는 예술가들 중에서 전설

이 된 화가다. 그가 전설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 잔느 에뷔테른과의 사랑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소설, 희곡,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모딜리아니는 시대의 선두에 서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이탈리아를 떠나 파

리에 온다. 몽마르트르에서 모딜리아니는 가난하지만 열정을 다해 자신의 예

술세계를 펼쳐보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져 있어 파리 

화단은 모딜리아니의 예술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파리 화단은 피카소

를 비롯해 입체주의, 야수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두였다. 깊은 상실

감에 빠진 모딜리아니는 감정의 도피처로 술과 마약을 선택한다. 모딜리아니

는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술과 마약을 사기 위해 그림을 그

렸다.

모딜리아니의 생활은 엉망이었지만 그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인간에 대한 강한 애정이 모

딜리아니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조형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술집을 전전하고 있던 모딜리아니는 미술학도였던 열아홉살의 잔느를 만난

다. 사랑에 빠진 모딜리아니는 꺼져버린 삶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잔느는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백화점 중역이었던 잔느의 아버지

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잔느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와 모딜리아니와 동거에 들어간다. 모딜리아니는 잔느와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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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잔느 에뷔테른>-1918, 캔버스에 

유채, 92*60, 개인소장

면서 결핵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녀를 지치지도 않

고 그렸다. 특히 죽기 직전 2년 동안 잔느를 그린 초상화가 25점이 된다.

모딜리아니가 잔느와 함께 살면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앉아 있는 에

뷔테른>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잔느는 첫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두 사람

은 남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다. 모딜리아니는 남프랑스에서 머무는 1년 동안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잔느는 팔로 배를 편안하게 감싸며 앉아 있다. 적갈색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지만 기울러진 고개 때문에 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흘러

내리고 있다. 허리와 소매의 덧댄 사각형 모양의 천은 가풍만한 가슴의 선과 

배를 강조하고 있다.

잔느가 부드럽게 배를 감싸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나타

낸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잔느는 모딜리아니의 다른 작품속의 인물과 구

별되고 있지만 아몬드 형의 얼굴, 백조를 연상시키는 긴 목, 부드럽게 경사진 

어깨 등은 모딜리아니 초상화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정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잔느의 표정은 어머니로서 가난

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잔느와 동거 중에 모딜리아니는 친구

인 시인 즈보로프스키의 도움으로 1917

년 베르트 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이자 

생전에 유일한 개인전을 연다. 모딜리아

니가 드로잉과 누드 회화 작품을 30여점 

출품하자 그의 누드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동이 일어난

다. 결국 모딜리아니의 개인 전시회는 

취소되었다.

모딜리아니의 누드 작품이 <나부>다.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전통적인 누드

화에서 약간 벗어나 현실의 여자처럼 그

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년에 모딜리아니는 잔느와 함께 한

지 삼 년도 안 되지만 그 시기에 ‘생명의 

예술’을 창조하게 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와 마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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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결핵성 수막염으로 죽는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시하고 있던 잔느는 모딜리

아니가 죽은 다음날 만삭의 몸으로 남편 곁으로 간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1884~1920>는 20세기 전위적인 예술세계 속에서

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쳤지만 생전에는 그의 예술세계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모딜리아니의 초상화와 

누드화는 오늘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누드>-1917년,

캔버스에 유채, 100*65,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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